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332-338,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5.33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33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윤아1, 김미영1*

1가야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Growth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Yun Ah Kim1, MiYoung Kim1*

1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을 조사하여, 심리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B시와 G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45명으로 2016년 2월 1일～3월 10일까지 외상 후 성장, 사건 충격척도, 외상적 반추,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을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은 평균 29.64점이고, 여성인 경우, 종
교가 있는 경우, 외상적 반추 및 적응유연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의 점수가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적응유연성, 긍정적 자존감, 의도적 반추로 설명력은 총 
54.2%(F=29.36,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과 적응유연성 및 긍정적 자존감을 촉진하고, 외상
적 반추를 활성화하는 중재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osttraumatic growth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lation between their 
characteristics and posttraumatic growth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posttraumatic growth, and explored methods 
of improving their mental health status. 145 North Korean defectors, who were trained in B city and G city, 
participated in the survey from February 1 to March 10, 2016. The posttraumatic growth, resilience, self-esteem, 
deliberate rumination, and impact of the (traumatic) event were measured using the PTGI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RS (Rumination Scale, Resilience Scale), SES (Self-esteem Scale) and ISR (Impact of Even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scores were 29.64 for  posttraumatic growth.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and resilience and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and rumination. The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total posttraumatic growth was examined using regression analysis. Models including the variables (resilience, positive
self-esteem, and rumination) explained 54.2% of the variance for the posttraumatic growth.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continuously intervene and help North Korean defectors so as to promote their 
posttraumatic growth and resilience.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for nurses to find ways to develop ideal 
interventions in order to activate deliberate r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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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이며,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이다[1].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9년 4월 현재 2만 4천여 명을 넘어섰다[1]. 이들은 
생사를 초월하는 다양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후 국내

에 정착하였지만, 여러 가지 부적응문제를 경험하고 있
다[2].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아사, 사고, 공개 

처형 등으로 인한 타인의 죽음 목격, 수감이나 인질 등의 
강제로 감금, 심각한 사건이나 사고, 공안체포나 강제 북
송과 같은 극단적 경험을 한다[3].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
민은 외상적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건강문제 측면에 초점

을 맞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
상경험이 부정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4].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자기
신의 모습에 대한 지각의 변화, 새로운 가능성[4] 등을 
발견하여 인생의 가치와 자신의 중요성을 발견하여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 연구는, 청소년 

대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입되
는 북한이탈주민의 성인이 주로 탈북과정을 주도하고 있

기에[5],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외상적 경험이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외
상 후 성장모형[6]에서 개인은 사건 충격으로 인하여 극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며, 외상사건은 신념체계 및 
인생 목표에 영향을 준다. 또한, 사건 충격 이후에는 인
지적 처리과정인 반추를 통하여 고통스런 감정에 반복적

으로 휩싸일 수 있지만, 반추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건
의 원인, 의미, 긍정적인 면에 대해 의도적 반추를 형성
하며[6],  이는 기존인식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7]. 이러
한 상태가 외상 후 성장이며, 외상 후 성장은 사건충격과 
반추의 과정을 통하여 지속되는 심리내적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외상 후 성장의 다른 주요개념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

과 관련이 있다[7]. 개인의 성격 특성에서 외상 후 성장

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자아존중감[7, 8], 적응유연성[7]
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 자긍심 등으
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으로[9], 자존감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여 긍정적 자기실현에 도움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8]. 즉, 낮은 자존감은 외부 환경의 자극
을 위협적으로 인지하여 사건의 충격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높은 자존감은 사건충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성격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적
응유연성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

할을 하며[10], 적응은 스트레스 등에 대한 대처기전을 
효율적으로 변경[9] 및 외상 후 성장[11]에도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유연성은 외상 이후 자신의 삶
에 유연한 대처방법 중에 하나이기에[11], 새로운 남한
생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남한 상황에 유
연하게 대처하여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특성이다. 
즉, 적응유연성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7, 11]하는 특성
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정도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장을 도모하는 간호중재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 과

정을 알아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 및 심리학
적 변인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2 연구대상 

2.2.1 연구대상 선정기준 

B시와 G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의 모집
단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통일관 담당자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질문지 응답이 가능한자,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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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표본수 산정

대상자의 표본크기를 G*power3. 1. 3[12]을 사용하
여 유의수준(⍺)은 .05, 효과크기(R²)는 중간정도인 .15, 
검정력(1-β)은 95, 예측변수를 4개로 설정하여 145명으
로 산출되었다. 

2.3 연구대상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aya IRB No. 
59)을 받은 후 시행되었으며, 담당자의 협조를 받은 후 
연구자가 북한이탈주민의 모임에서 연구의 목적, 설문지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연구 설문지를 서면으로 작

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하는 도중 언제라도 본인
이 원하는 경우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또한, 배포된 설문지를 받
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유롭게 설문지 앞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

하여 윤리적 고려를 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외상 후 성장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은 남한 적응과정에 어려

움을 극복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

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4]이 개발한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국내에서 번안하고 타당화한 K-PTGI [13]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원도구 개발당시 연구의 목적일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저자에게 도구의 사
용승인을 받았다. K-PTGI는 총 16문항으로 4가지 하위
요인 ‘자기 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새로
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의 변화’로 구성된 
6점 Likert 척도이며,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
다’가 0점,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가 5점이다. 점수범위
는 0～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92
였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4.2 사건 충격척도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ISR)는 북한이탈주민

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를 한 Eun 
등[14]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2문항
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5점 Likert 척도이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4.3 의도적 반추

외상사건과 관련한 반복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Calhoun 등[7]이 사용한 Rumination Scale을 Shin과 
Chung[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으
로는 사건에 관해서 개인이 보고하는 침입적인 사고, 사
건을 이해하기 위한 임의적 사고, 사건에 대처해 나가면
서 도움이 되는 것 찾기 외상 경험에서 유익한 점 찾아

보기와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기 

등을 측정하고 있다. 총 14문항으로 되어 있고, ‘전혀 아
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 Likert 척도이다. 측정
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반추 경험이 많은 것을 의

미한다. 도구개발당시의 반추외상 경험은 Cronbach's ⍺
는 .81이고, 의도적 반추는 Cronbach's ⍺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4.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존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genberg[9]가 저작권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연구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발한 Self-esteem Scale (SES)을 
번안하여 사용한 Jeon [15]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
감 5문항의 1～5점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5점 Likert 척도이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4.5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Resilience Scale; RS)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Kim과 Kim[10]의 연구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강인성 7문항, 종교성향 6문
항, 친밀감 7문항, 사회적지지 6문항, 꿈과 목표 5문항, 
실존적 영성 6문항, 인내심 5문항의 7개 하위요소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5점 Likert 척도이다. 도
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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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6년 2-3월 기간 중 북한이탈주민 모임
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있는 150명의 대상자에게 설
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
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나, 일반적 특성을 기재하지 
않은 5부를 제외한 145부(96.7%)의 설문이 최종 분석하
였다. 설문지는 자기 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외상 후 성장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사건충격척도, 의도적 반추, 자

아존중감, 적응유연성, 외상 후 성장과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된 요인

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은 남성 36명(21.0%), 여성 109
명(79.0%)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이 남
성에 비해 외상 후 성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10). 나이는 40대가 56명(38.6%),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64명(4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남한에서의 종교가 있는 경우는 73명
(50.3%)이었는데, 종교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외상 후 성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2). 남한에서의 결혼 상태는 기혼이 96명(66.9%), 
경제적 수입은 100만 원 이상이 62명(42.8%)로 결혼 및 
경제적 수입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N=145)

Characteristics n(%)
Posttraumatic 

Growth
M±SD

t or F
(p)

Gender
Male 36(21.0) 25.05±10.06 -2.61

Female 109(79.0) 31.16±12.77 (.010)

Age

20-29 15(10.3) 31.26±11.13 2.268
30-39 31(21.4) 27.41±10.86 (.083)
40-49 56(38.6) 30.94± 9.89
≥50 43(29.7) 29.00±12.40

Education in 
North Korea

Elementary 10(6.9) 30.80±11.39 .118
Middle 53(36.6) 28.24±10.17 (.319)
High 64(44.1) 32.15±14.49

≥College 18(12.4) 24.22± 8.90
South Korea via 
southeast Asian

〈1 96(66.9) 28.61±10.69 -1.39
≥1 48(33.1) 31.66±15.30 (.166)

Religion 
in South Korea

No 72(49.7) 26.48±11.11 -3.14
Yes 73(50.3) 32.76±12.89 (.002)

Marital status
in South Korea

Unmarried 48(33.1) 31.66±15.30 1.39
Married 96(66.9) 28.61±10.69 (.166)

Monthly income 
in South Korea
(10,000 won)

＜100 83(57.2) 31.24±13.68 1.80

≥100 62(42.8) 27.51±10.17 (.074)

3.2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사건충격척도, 의

도적 반추,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의 상

관관계

외상 후 성장은 평균 29.64±12.40점이었고, 외상 후 성
장과 의도적 반추(r=.22, p=.009), 적응유연성(r=.68, p
＜.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건충격은(r=.06, 
p=.474), 자아존중감의 총 점수(r=-.04, p=.675)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긍정적 자아존중감(r=.42, p＜.001), 부정적 자아
존중감(r=.43, p＜.001)은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and Correlations for Posttraumatic 
Growth, Impact of event, Deliberate rumination, 
Self-esteem, Resilience                (N=145)

Variables Total 
M±SD

Posttraumatic growth
r p

Posttraumatic growth 29.64±12.40 1.00
Change perception of self 11.60±4.77 .96 〈.001
New possibility 5.80±2.53 .91 〈.001
Relating to others 8.94±4.13 .94 〈.001
Spiritual change 3.29±1.94 .83 〈.001

Impact of event 2.23±0.83 .06 .474
Deliberate rumination 3.65±1.54 .22 .009
Self-esteem total 33.69±4.06 -.04 .675

Positive self-esteem 20.16±3.42 .42 〈.001
Negative self-esteem 16.46±3.82 .43 〈.001

Resilience 3.47±0.54 .6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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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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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외상 후 성장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 종교유무에 대해 통제한 후 외상
적 반추, 자존감의 하위요인, 적응유연성과 하위요인과 
외상 후 성장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
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Model 1의 경우에는 Durbin- 
Watson 검정값은 1.70으로 공차한계는 .99로 0.1이상이
었고, 분산팽창인자 값은 1.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
성의 문제도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단변량 분석에
서는 여자인 경우와 남한에서 종교를 가진 경우에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의 설명력
은 9.4%였다.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인 의도적 반추를 
포함한 위계에서는  Durbin-Watson 검정값은 1.97로 공
차한계는 .84에서 .98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값은 1.0에서 1.1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의도적 반추(β=1.93, p=015)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으며, 12.5%의 설명력을 보
였다. Model 3에서는 독립변수인 의도적 반추, 긍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존감을 포함한 위계에서는 

Durbin-Watson 검정값은 1.75로 공차한계는 .99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값은 1.0으로 10보다 작아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의도적 반추(β=3.59, 
p=015), 긍정적 자존감(β=4.39, p＜.001), 부정적 자존
감(β=4.25, p＜.001)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관련요인
으로 나타났으며, 37.7%의 설명력을 보였다. Model 4에
서는 독립변수인 의도적 반추, 긍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
존감, 적응유연성을 포함한 위계에서는  Durbin-Watson 
검정값은 2.15로 공차한계는 .57에서 .97로 0.1이상이었
고, 분산팽창인자 값은 1.0에서 1.7로 10보다 작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의도적 반추(β=0.15, p=008), 
긍정적 자존감(β=0.27, p＜.001), 적응유연성(β=0.53, p
＜.001)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
으며, 일반적 특성을 제외하고 54.2%의 설명력을 보였
다(Table 3).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osttraumatic 
Growth                          (N =145)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p β t p β t p β t p
Gender .21 2.57 .011 .20 2.57 .011 .13 2.06 .041 .10 1.82 .071

Religion in 
South Korea .25 3.11 .002 .23 2.97 .004 .20 3.14 .002 .06 1.07 .285

Deliberate 
rumination 1.93 2.47 .015 .23 3.59 .<.001 .15 2.67 .008

Positive 
self-esteem .31 4.39 .<.001 .27 4.38 <.001

Negative 
self-esteem .30 4.25 <.001 .03 0.41 .067

Resilience .53 7.14 <.001

Adjusted R² .094 .125 .377 .542

R² change 
(p) .031 .252 .165

F (p) 8.44(<.001) 7.87(<.001) 18.39(<.001) 29.36(<.001)

*Dummy variable; Gender:Female=1, Male=0, Religion in South Korea: 
Yes=1, No=0

4.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정

도를 조사하고,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
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는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도적 반추, 긍정적 자존
감, 적응유연성이 외상 후 성장의 54.2%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적응유연성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

타났는데, 적응유연성은 충격사건 이후에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영향력[1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Banyard와 
Cantor [16]의 연구에서는 외상 생존자에게 적응유연성
은 삶에 대한 지각을 확대시켜주며, 회피하고 축소되는 
대인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는 외상 후 성
장의 자기지각의 변화와 대인관계 깊이 증가의 하위요인

으로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
국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17], 생활풍습의 차이, 문화[18] 등으
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외상 사건에서부터 최초
의 어려움을 초래하고[6], 남한 적응에서 재차 어려움
[17, 18]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미해결된 감

정으로 계속 인지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는 미해결된 감정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런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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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긍정적인 대처를 적응유연성으로 보았기에[19], 외
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상 경험
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적응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으

며, 남한 사회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
다. 그러므로 외상 사건에 대한 자기표출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방법으로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긍정적 자존감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삶을 

살고자 하는 것[9]으로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영향요인
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내 문화적응[17]
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는  표

현은 삶을 살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자존

감의 표현일 수 있다. 낮은 자존감은 외부환경의 자극 및 
외상을 받은 후 더 많은 스트레스와 위협을 받는다[20]. 
또한, 외상적 사건에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줄 수 있는 자존감은 성장을 촉진[21, 22]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의 가
치를 부여하기 위한 자존감 향상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

데, 이는 Calhoun과 Tedeschi[6]가 여러 요소 중에서도 
의도적 반추와 같은 인지과정이 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의도적 
반추는 긍정적으로 인지적 도식을 수정할 가능성을 높이

는 역할을 하므로 간호사는 대상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

해 생각하고 삶에 대해 통찰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사건충격
에 대하여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삶에 대

한 지각의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긍정

적인 변화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 부분은 전문
가의 인지치료중재를 통하여 인지적 도식을 수정하는 방

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재정자원 등을 고
려하여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주도적 방법으로  내적 질문을 하면서 

글쓰기 방법을 통하여 성장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
도적 반추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내적질문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이런 내적 질문으로 글쓰기를 하고, 글
쓰기 내용을 모니터하여 추가적인 내적질문으로 지속적

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변

수 들 중에서 일부변수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

였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즉, 외상사건 경과기간, 타국
의 체류기간 등의 시간경과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거주기간에 따른 분류 없이 다양하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외상사
건의 분류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정도에 대해 

알아보고,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
도되었다. 의도적 반추, 긍정적 자존감, 적응유연성이 높
을수록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대상자가 적응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긍정적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하며, 의도
적 반추를 통하여 긍정적인 도식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

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 
정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리적 성장을 도모하는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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